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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쓴  이야기

나의 첫 번째  

성탄절이 지난 다음 주에 엄마와 

아빠는 처음으로 금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은 도움을 구하거나 더 감사드린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제 어린 남동생은 이제 나기 시작한 이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나아질 수 있게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금식 주일 전날 밤, 아빠는 제가 금식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지만, 아빠는 제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셨어요. 아빠는 금식하는 내내 

무엇이 느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배가 고파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음식만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도 했어요. 

아빠가 함께 금식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계획보다 일찍 금식을 끝내야 

했어요. 그게 속상하긴 했지만,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노력할 때 

행복해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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